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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버지니아 부인의 초상화
(Portrait of Mrs. Bacon)

앤더스 쇠른 (Anders Zorn 1860 - 1920)

(캔버스에 유채 171 cm x 108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스웨덴 화가 앤더스 쇠른의 그림이다. 동시대 미국 화

가 존 싱어 싸전트의 그림으로 착각할 뻔했다. 고도의 

데생 실력, 자유분방한 붓질, 선명한 명도와 채도의 대

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류사회 귀부인의 초상화라

는 점에서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그림의 배경에

는 재미있는 일화가 숨겨져 있다. 

스웨덴 시골 모라에서 태어난 앤더스 쇠른은 어릴 때

부터 뛰어난 미술 재능을 보였다. 15세 때 그의 그림 실

력에 놀란 스웨덴 상류사회 사람들이 틴에이저에 불

과한 쇠른에게 초상화를 주문할 정도였다. 쇠른은 미

술학교를 졸업하고 부유한 무역상의 딸과 결혼한 후 

전 유럽과 미국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에서 

이미 명성을 쌓은 쇠른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일류 초

상화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상류사회 고

객들과 교류하며 클리블랜드, 태프트, 루즈벨트 등 세 

대통령의 초상화를 주문 받아 그리기까지 했다. 

보스턴에서 쇠른은 가드너 미술관의 설립자인 이사

벨라 스튜워트 가드너와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녀

의 소개로 미국 철도 왕 에드워드 레트워드 베이컨과 

친분을 쌓게 된다. 철도 왕 베이컨은 쇠른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한다. 유명 화가 존 싱어 싸전트가 베이컨의 처

제 버지니아 부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보다 더 뛰

어난 초상화를 그려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쇠른은 야심차게 초상화를 그렸다. 약간 위에서 내려

다보는 구도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이 애견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후에 이 초상화를 본 싸

전트가‘쇠른이 이겼다’라고 말했다는 후일담이 있다. 

싸전트가‘졌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림 실력에서 결

코 뒤지지 않았던 화가 앤더스 쇠른은 왜 후세에 그

다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미술사가들은 평한다. 그의 

그림이 뛰어났던 것은 사실이나, 쇠른은 그림의 예술

성보다 미술 시장 마케팅과 후원자들과의 관계 형성

에 더 관심이 있었고 성공적이었다고. 생전에 고생하

며 빛을 못보고 사후에 인정을 받은 화가들과 비교할 

때, 생전에 부와 명성을 누리다가 사후에는 미술사의 

뒤편으로 밀려나 잊혀진 그의 예술과 인생은 공평한 

거래로 보인다고 그들은 말한다. 쇠른의 그림을 싸전

트의 그림으로 착각할 뻔했으니 그러한 평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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